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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농업용수 수질 양호…10년간 안정적 흐름
- 주요 수질 항목 모두 기준 이내…정기 모니터링으로 지속 관리 -

❑ 제주지역 농업용수 수질 조사 결과 주요 항목이 모두 기준 이

내로 나타났다. 최근 10년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

유지했다.

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2000년부터 

해마다 농업용수 수질 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.

 ❍ 조사는 도내 40개 지점을 동부와 서부, 남부, 북부 네 권역으

로 나눠 4월과 7월 두 차례 진행한다.

 ❍ 조사 항목은 질산성질소와 수소이온농도(pH) 등 농업용수 수

질의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6개와 전기전도도, 총질소 등 8

개를 합해 모두 14개다.

❑ 주요 수질 오염지표인 질산성질소의 평균 농도는 1.8~6.8㎎/L

로 기준치 20㎎/L의 9~34% 수준이었다.

 ❍ 평균 수소이온농도는 7.6~7.9로 기준 범위인 6.0~8.5 안에 있

었다. 염소이온은 7.1~22.2㎎/L로 지역별 차이는 있었으나 기

준치 250㎎/L를 크게 밑돌았다.

 ❍ 카드뮴과 비소, 납 등 유해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.

❑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수소이온농도는 2016년 7.7에서 올

해 7.8로, 질산성질소는 4.8㎎/L에서 4.9㎎/L로 비슷한 수준을 



- 2 -

이어갔다. 염소이온은 같은 기간 18.6㎎/L에서 17.2㎎/L로 줄

었다.

❑ 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정기 조사로 수질 상태와 변화 추이를 

살필 계획이다.

 ❍ 조사 결과는 국가농업환경정보시스템에 자료로 쌓아 연도별, 

지역별 변화를 분석하고 농업용수 관리와 농업환경 연구의 

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
❑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제주에서 이용되는 농업용수는 주요 

항목이 모두 기준 범위 안에 있으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

고 있다”며 “정기 조사로 시기와 지역에 따른 변화를 살피

고 안전한 농업용수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”고 

말했다.


